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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의 사인에 대해 후세에 연구를 하

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기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

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학 용어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해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

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매우 뛰어난 기록 유산물이 있는데 

바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이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

체(編年體)로 기록한 책으로 총 1893권 888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다.1) 왕을 비롯한 지배층 

위주의 기록이지만 자세하고 방대한 기록물로서 조선시대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 조선시대 역사와 문화

를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이 사료로, 1997년에 훈민정음과 함

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1) 고전 국역 사업

의 일환으로 1968~1993년까지 26년에 걸쳐 신국판(新菊版) 

총 413책으로 국문 번역이 완성되었으며, 최근에는 국역 전산

화 작업을 완료하여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색 페이지(http://sil-

lok.history.go.kr)에서 자유롭게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하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국보 제303호로 현재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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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처리한 왕명 출납과 

제반 행정 사무, 의례적 사항 등을 기록한 일기로서 조선 초

기의 기록은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으로 대부분 소실되었고 

현재는 1623년(인조 1년) 3월~1910년(융희 4년) 8월까지의 기

록인 3245책이 남아 있다.2) 조선왕조실록이 왕의 사후에 작성

된 것이라면 승정원일기는 왕이 생존해 있을 당시 매일매일

을 기록한 문서여서 조선왕조실록에 비해 기록의 양이 훨씬 

더 방대하고 1차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승정원일기 또한 국

사편찬위원회의 검색 페이지(http://sjw.history.go.kr/main.

do)에서 열람 및 검색이 가능하나 국문번역 사업이 완성되지 

않아 한문 원문을 해독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재료 및 방법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바탕으로 한 조선 왕의 사인

에 대한 연구는 한의학 분야에서는 몇몇이 보고되고 있으나 

의학 분야에서는 전무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의 

제 17대 왕인 효종의 사인에 대하여 두 역사적인 기록물 및 

후세의 각종 이차 사료를 분석하고 이를 현대의학적 병인론에 

기초하여 이비인후과 의사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결      과

효종(孝宗)은 누구인가? 

효종(孝宗)(1619~1659년)은 조선의 제 17대 왕(재위 1649~ 

1659년)으로 병자호란 당시 형인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 8년간 있었다.3)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하는 동안 서양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인물과의 교

류와 선진 문물을 접하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청의 강대함을 

인정하고 청과의 관계 개선 및 외부 문물의 유입을 통해 조선

을 개혁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1645년 긴 볼모 생

활을 끝내고 귀국한 소현세자는 자신의 꿈을 펼치지도 못한 

채 반청주의자인 부왕 인조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던 중 귀국 

2달 만에 급사하게 된다.4) 이에 청나라에 머물고 있던 동생인 

봉림대군이 귀국하여 소현세자의 아들인 석철을 대신하여 

왕세자로 책봉되고 인조 사후에 즉위하니 이가 바로 효종이

다. 효종은 즉위 후부터 형인 소현세자와는 달리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는다는 명분하에 재위 10년 동안 강력한 북벌(北伐) 

정책을 펼쳤다. 북벌론은 형인 소현세자를 대신해 차자(次子)

로서 왕이 된 효종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오히려 더 

가중시키는 명분론에 기반한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두 번의 전란으로 무너져버린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다양한 평가도 있다.5) 그러나 북벌

론은 실행에 있어서 당시 집권 세력이던 송시열을 필두로 하

는 사대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양측 모두 북벌이라는 

명분에는 동의했으나 효종이 군사력 증강을 기반으로 하는 

숭무 정책을 통해서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북벌을 계획한 반

면 서인으로 대표되는 사대부들은 주자학의 틀 안에서 철학

적 의미에서 청에 대한 우위를 강조하는 한편, 다양한 현실적

인 이유를 들어 북벌의 실행에 미온적이었다.6) 효종은 이에 

기존의 관행을 무시한 채 사관의 대동 없이 서인의 거두인 송

시열과 단 둘만이 만나는 일종의 담판(기해독대, 己亥獨對)을 

통해 사대부를 압박하고 북벌의 실행을 촉구하였으나, 약 두 

달 후 머리에 난 종기를 치료하던 중 갑자기 급사하게 되어 

북벌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현재의 다양한 평

가가 어떠하든 북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졌던 40세의 젊은 

군주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사후 정치적 상황과 어우러져, 사

망을 둘러싼 끊임없는 의혹과 함께 독살설이 제기되었고7) 다

양한 소설과 드라마의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다. 

효종 사망의 주요 쟁점 

조선왕조실록에서 효종의 증상에 대해서 처음 기술한 1659

년 4월 27일(음력. 이후 모든 날짜는 기록 당시에 사용한 음력

을 따름)부터 사망 당일인 5월 4일까지의 기록 중 효종의 질

병 및 사망과 관계된 기록은 Table 1과 같다.8) 이 내용을 토대

로 효종 독살설이 제기되었는데 그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병변이 머리 위의 작은 종기에 불과함, 2) 증상 발생부터 사

망까지 이른 시간이 7~8일로 급성 경과를 보임, 3) 사망 당시 

효종은 40세로 건강한 상태였음, 4) 침(鍼)에 의한 손상으로 

과다출혈이 발생하기 쉽지 않고 침을 놓은 신가귀가 당시 수

전증을 앓고 있었음 등이다.6,7) 이에 각 쟁점에 대해서 조선왕

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1차 사료와 기타 2차 사료를 포함하는 

문헌을 현대의학적 관점에서의 고찰을 통해 효종 사망의 원

인을 찾아보았다. 

종기는 무엇이며 종기의 발생 부위는 어디인가?

효종실록 21권, 효종 10년 4월 27일 정사에 의하면 첫 증상

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Table 1). “상이 머리 위에 작은 

종기를 앓고 있었으므로 약방(藥房)이 들어와 진찰한 다음 

약을 의논하여 올렸다(上患鬢髮上小腫, 藥房入診, 議藥以

進).”9) 국문 번역본을 읽어 보면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작은 

종기가 머리 위에 생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문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한 발생 부위를 알 수 있다. /鬢/은 

‘살쩍 빈’으로 살쩍, 즉 관자놀이와 귀 사이에 난 머리털을 뜻

하고, /髮/은 ‘터럭 발’로 역시 몸에 난 길고 굵은 털 또는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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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털을 뜻하는 말이다. 승정원일기 156책(탈초본 8책) 효종 

10년 4월 27일 기록에는 발생 부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자

세한데, 오른쪽(右) 빈발(鬢髮)의 가장자리(邊)의 위에(之上) 

종기가 발생했다고 기술하고 있다(自上右邊鬢髮之上).10) 즉 

종기의 발생 부위는 ‘머리 위’라는 애매모호한 부위에서 우측 

구레나룻 부위로 한정이 가능해진다. 

그럼 종기는 무엇이었을까?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작은 종기

(小腫)가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고9) 승정원일기에서는 작은 부

스럼(有小癤)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10) 승정원일기에

서 사용한 /癤/은 ‘부스럼 절’로 부스럼을 일컬을 때 사용하기

도 하지만 목 부분의 결핵성 만성 종창을 지칭할 때도 사용

하는 글자로서 癤瘍(절양)은 살갗에만 나는 화종성 염증 또

Table 1. 효종의 병세 및 사망 과정에 대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

효종 10년 4월 27일 (1일)

상이 머리 위에 작은 종기를 앓고 있었으므로 약방(藥房)이 들어와 진찰한 다음 약을 의논하여 올렸다. 이때 왕세자도 병을 앓았는데 증세가 매우 

중하였으므로 상이 이를 걱정하느라고 종기 앓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았었다. 그리고 전정(殿庭)에 나아가 서서 직접 비를 빌다가 상처가 더 악화되

어 종기의 증세가 점차 위태롭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날에야 비로소 약방에 하교한 것이다.

효종 10년 4월 28일 (2일)

약방이 들어와서 진찰하였는데, 종기의 독이 얼굴에 두루 퍼져 눈을 뜰 수가 없었다.

효종 10년 4월 29일 (3일)

약방이 들어와서 진찰하고 나서 약을 의논하여 올렸다.

효종 10년 4월 30일 (4일)

약방 제조(藥房提調)가 약방에서 숙직하였다. 이때 상의 종기 증후가 점점 위독하여지자 제조 홍명하(洪命夏)가 말하기를, “시약청(侍藥廳)을 설치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도제조 원두표(元斗杓)는 말하기를, “지금 시약청을 설치하자고 청하면 상의 마음이 반드시 놀라게 될 것이고 뭇사람들도 

의혹스럽게 여길 것이니, 경솔히 의논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때문에 외정(外廷)의 신하들은 모두 상의 증후의 경중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었다.

효종 10년 5월 1일 (5일)

약방이 문안하니, 답하였다. “종기의 증후가 날로 심해가는 것이 이와 같은데도 의원(醫員)들은 그저 심상한 처방만 일삼고 있는데 경들은 심상하게 

여기지 말라.”

약방이 들어가 진찰하니, 부기(浮氣)가 점점 심하였다. 의관(醫官) 유후성(柳後聖)이 아뢰기를, “독기(毒氣)가 안포(眼胞)에 모여 있으니 의당 산침

(散鍼)을 놓아서 배설시켜야 합니다.” 하니, 따랐다.

저녁에 또 산침을 맞았다.

효종 10년 5월 2일 (6일)

약방이 들어가 진찰하였다.

효종 10년 5월 3일 (7일)

상의 병이 위독하여 편전(便殿)에 나아갈 수 없었다. 약방이 대조전(大造殿)에 들어가 진찰하였다. 상이 산침을 맞았다. 저녁에 약방이 또 들어와 

진찰하였다. 상이 입시한 의관들에게 진맥해 보라고 명한 뒤에 인하여 종기 증후의 경중을 하문하였다. 의관들이 감히 분명히 말하지 못하니, 물러

가라고 명하였다.

효종 10년 5월 4일 (8일)

상이 대조전에서 승하하였다. 약방 도제조 원두표(元斗杓), 제조 홍명하(洪命夏), 도승지 조형(趙珩) 등이 대조전의 영외(楹外)에 입시하고 의관 유

후성(柳後聖)·신가귀(申可貴) 등은 【이때 신가귀는 병으로 집에 있었는데 이날 병을 무릅쓰고 궐문(闕門) 밖에 나아가니, 드디어 입시하라고 명하

였다.】 먼저 탑전에 나아가 있었다. 상이 침을 맞는 것의 여부를 신가귀에게 하문하니 가귀가 대답하기를,

“종기의 독이 얼굴로 흘러내리면서 또한 농증(膿症)을 이루려 하고 있으니 반드시 침을 놓아 나쁜 피를 뽑아낸 연후에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고, 유후성은 경솔하게 침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왕세자가 수라를 들고 난 뒤에 다시 침을 맞을 것을 의논하자고 극력 청하였으나 상이 

물리쳤다. 신가귀에게 침을 잡으라고 명하고 이어 제조 한 사람을 입시하게 하라고 하니, 도제조 원두표가 먼저 전내(殿內)로 들어가고 제조 홍명

하, 도승지 조형이 뒤따라 곧바로 들어갔다. 상이 침을 맞고 나서 침구멍으로 피가 나오니 상이 이르기를,

“가귀가 아니었더라면 병이 위태로울 뻔하였다.” 하였다. 

피가 계속 그치지 않고 솟아 나왔는데 이는 침이 혈락(血絡)을 범했기 때문이었다. 제조 이하에게 물러나가라고 명하고 나서 빨리 피를 멈추게 하는 

약을 바르게 하였는데도 피가 그치지 않으니, 제조와 의관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상의 증후가 점점 위급한 상황으로 치달으니, 약방에서 청심원

(淸心元)과 독삼탕(獨參湯)을 올렸다. 백관들은 놀라서 황급하게 모두 합문(閤門) 밖에 모였는데, 이윽고 상이 삼공(三公)과 송시열(宋時烈)·송준

길(宋浚吉), 약방 제조를 부르라고 명하였다. 승지·사관(史官)과 제신(諸臣)들도 뒤따라 들어가 어상(御床) 아래 부복하였는데, 상은 이미 승하하

였고 왕세자가 영외(楹外)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승하한 시간은 사시(巳時)에서 오시(午時)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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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부가 불결하여 생기는 털주머니의 구멍, 또는 피지선에 

화농균이 들어가 발생하는 종창을 뜻하기도 한다.11) 즉 효종

의 병세는 단순히 피부에 발생한 간단한 종기로도 볼 수 있

지만, 세균성 감염에 의해 발생한 비교적 크기가 큰 화농성 

병변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효종이 사망하기 3년 전인 효종 7년 10월 7일에 기록된 승

정원일기를 보면 효종의 우측 귀를 진찰한 의관이 “始伏審右

耳有浮氣痒痛之症”라고 기록하였다.12) 번역을 해보면 ‘이제야 

엎드려서 자세히 살펴보니(始伏審) 오른쪽 귀에(右耳) 부기가 

있으며(有浮氣) 가려운 통증의 증상이 있습니다(痒痛之症).’

라는 뜻이다. 이후 귀의 증상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언급이 있

는데 ‘밤이 될수록 부기가 더욱 심해지며(而去夜則浮氣益高), 

게다가 열의 증상이 있고(且有熱候), 귀 구멍은 부어 좁아졌

고(耳孔浮窄), 가려운 통증은 더욱 심해진다(痒痛尤甚)’라고 

기술하고 있다. 하루 뒤인 10월 8일 기사에서 의관은 귀 ‘앞’의 

부기와, 통증의 증상(耳前浮氣痒痛之候)과, 귀 구멍의 협착

(耳孔浮窄)이 어제에 비해 어떠십니까(比昨何如)라고 묻는

데13) 즉 부기가 발생한 부위가 효종이 사망에 이른 효종 10년 

4월 27일 발생한 종기와 동일한 부위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약 

7일 정도 지속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答曰, 耳痛之症, 近來平

常; 답하기를 귀의 통증은 근래 들어 평상과 같다).14) 따라서 

사망 당시 효종의 머리에 발생한 종기는, 우측 귀 바로 앞 구

레나룻에 발생, 염증 증상(화농성 병변/안면부 부종) 및 이개 

협착 등의 증상, 37세 및 40세에 반복적으로 발생 등의 소견

을 종합해 볼 때(Table 2), 전이개누공(pre-auricular fistula)

에 발생한 2차성 감염 및 이에 속발한 안면부 세포염일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이 외 새열기형낭종(branchial cleft cyst) 

제1형에 발생한 화농성 병변의 가능성도 감별을 해야 할 것

이다. 

병은 경증 질환으로 급성 과정이었나?

증상이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기록된 지 8일 만에 갑자기 

사망한 것 또한 독살설을 지지하는 중요한 소견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 그런데 효종 10년 4월 27일의 기록을 보면 “이때 

왕세자도 병을 앓았는데 증세가 매우 중하였으므로 상이 이

를 걱정하느라고 종기 앓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았었다. 그리

고 전정(殿庭)에 나아가 서서 직접 비를 빌다가 상처가 더 악

화되어 종기의 증세가 점차 위태롭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날

에야 비로소 약방에 하교한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9) 즉 

이미 4월 27일 이전에 효종은 증상이 있었지만 왕세자의 병과 

기우제 등의 행사를 직접 주제하느라 내의원에 이야기를 하

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 증상이 시작된 날은 언제일까? 효종 

10년 4월 27일 이전 한 달의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보면 이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의 부록으

로 영돈령부사 이경석(李景奭)이 쓴 ‘효종 선무장무 신성현인 

대왕 행장’에 보면 ‘4월 20일 뒤에 병에 감염되었는데도 기우

제를 실행하도록 명하였으나’라는 기록이 있으며15) 송시열(宋

時烈)이 지어 올린 지문(誌文)에는 ‘그런데 기해년 4월 22일에 

병을 앓아 미령한 중에도 오히려 농사의 병통을 안타깝게 여

겨 한데 서설 비를 빌었다가 다음달 5월 4일에 창덕궁의 정침

에서 승하하니’ 15)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병의 첫 증상이 나

타난 것은 4월 22일로, 사망하기 2주 전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 첫 증상이 기록된 4일 뒤인 4월 30일 

기록을 보면 내의원의 제조 홍명하가 시약청(侍藥廳) 설치에 

대해 상관인 도제조 원두표에게 건의를 하는 기록이 있다

(Table 1). 시약청은 조선시대에 왕 또는 왕실 인물의 병의 상

태가 중태일 때 설치하는 임시 관서로 내의원 소속의 의관뿐 

아니라 의학에 능통한 모든 신하들을 참여시키는 치료 기관

으로,16) 현재로 따지면 일종의 다학제 진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효종의 증세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시작

된 바로 다음날에 ‘종기의 독이 얼굴에 두루 퍼져 눈을 뜰 수 

없는 상태’까지 악화되었으며17) 내의원 의관들 또한 시약청 설

치를 고려할 정도로 효종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효종은 건강한 상태였나?

효종의 독살설을 주장하는 측의 논거 중 하나가 효종이 

4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급사를 한 점을 들고 있다. 40세

는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젊은 나이지만 17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젊은 나이가 아닐 수 있다. 조선 태조(太祖)부터 

순종(純宗)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27명의 왕의 평균 수명은 

겨우 47.07세로 조선왕조실록에서 생몰연대가 분명한 사대부 

1408명의 평균 수명인 64.7세보다 훨씬 짧다.18) 그렇다면 사망 

당시 효종의 건강 상태는 어떠했을까? 김훈의 연구를 보면 

효종은 즉위년부터 각종 질환에 시달렸으며 35세 무렵에는 

알 수 없는 질환으로 10개월 정도 투병을 했던 것으로 보인

다.5) 또한 말년인 효종 9년과 10년에는 질병 및 치료에 대한 

Table 2. 효종 사망 당시 발생한 종기의 양상

발생 부위 우측 귀 앞쪽

발생 양상 반복적 (2회 발생), 일주일 정도 지속

발생 시기 1차: 효종 7년 10월 (37세)

2차: 효종 10년 4월 (40세)

병변의 증상 귀 앞쪽 부위의 부종 및 종기(화농성 병변)

  안면부의 세포염

국소 증상 가려움, 외이도 협착

동반 증상 발열 등 전신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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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빈번하게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망 직전인 

효종 9년 6~11월까지 약 5개월 동안은 빈번하게 침을 맞고 약

방제조와 의관이 번갈아 가며 숙직까지 하였다는 것을 보면 

병세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5)

전이개낭종 또는 새열기형낭종에 염증이 발생하고 2차적

으로 화농성 변화가 생겼다고 해도 40세의 건장한 남성이 발

병 1~2주만에 안면부 전체로 염증이 퍼져 눈을 뜰 수 없을 정

도로 증세가 악화되고 치료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과 이전의 투병 기록을 볼 때 효종에게는 염증성 질환을 악

화시킬 만한 다른 전신 질환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5) 효종 

7년 4월 20일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보면 효종은 煩渴(번갈)

의 증상을 호소하는데(藥房再啓曰, 卽因醫官, 伏聞聖候, 尙未

快復。 且有煩渴困睡之患) 이는 가슴이 답답하여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증상으로 일반적으로 당뇨병에 나타나는 증상

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에 의관은 맥문동음(麥門

冬飮)을 처방하는데 이는 동의보감에 나오는 소갈(消渴, 당뇨

병)의 대표적인 치료제이다.19) 또한 효종 9년 1월에는 약 20일

간 팔 부위의 종기로 고생하였으며20) 사망하기 바로 몇 개월 

전인 효종 9년 6월~10년 1월까지 약 6개월 동안은 족부에 발

생한 종기 증상으로 지속적으로 약물 복용 및 침 치료를 받

은 것으로 되어 있다(“주상의 발가락에 부기가 있어 침을 맞

았다.”).21,22) 이처럼 효종 또한 세종, 세조 등 조선의 왕들의 가

족력이던 당뇨병 및 이와 관련된 합병증을 앓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및 승정원일기에서 효종 10년에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던 병증이 종기 증세였던 것을 볼 때5) 

효종은 사망 수 개월 전부터 당뇨병 및 이의 합병증인 당뇨병

성 피부궤양(족부궤양)을 앓는 등 전신 상태가 매우 좋지 않

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침(鍼) 시술이 과다출혈을 유발할 수 있나?

효종이 당뇨병 및 전이개낭종에 동반된 안면부감염 증세

가 있었다고 해도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직접 사인은 침을 

맞고 난 후에 발생한 과다출혈이다. 일개 범부도 아닌 지존인 

국왕이 침을 맞고 과다출혈로 사망한다는 것이 매우 황당한 

일이고 이는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도 명백한 의료 과

실에 해당한다. 그런데 침에 의해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과다출

혈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마침 수침을 한 신

가귀가 수전증을 앓고 있었으며 지병으로 인해 집에서 머물

고 있다가 효종 사망 당일 급하게 입궐하여 침을 놓았다는 

점에서 신가귀가 서인측의 사주를 받았다는 등의 의혹이 급

속히 펴져 나갔다.6,7)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피가 계속 그치지 않고 솟아 나왔는

데 이는 침이 혈락(血絡)을 범했기 때문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럼 혈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효종이 침을 맞은 

시간은 아침 수라를 들기 전이었고 사망한 시간은 사시(巳時, 

오전 9~11시)에서 오시(午時, 오전 11시~오후 1시) 사이였

다.23) 조선의 왕은 일반적으로 오전 7시경에 아침 식사를 하

므로 침을 맞은 시간은 대략 7시 전후이고 사망한 시간은 오

전 11시경이므로 약 4~5시간 정도 출혈이 지속된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6) 성인 남성이 과다출혈에 의해서 의식 소실 또

는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전체 혈액량의 40% 정도에 해당하

는 2000 mL의 혈액 소실이 필요하다.24) 따라서 효종의 경우 

시간당 약 400~500 mL 정도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침을 놓은 부위는 전이개낭종에 의한 고름집 주변이므

로 귀 바로 앞쪽의 구레나룻 부위이다. 이 부분을 주행하는 

혈관은 천측두동맥 및 정맥(superficial temporal artery/

vein)인데 지혈 등의 처치에도 불구하고 피가 그치지 않고 ‘솟

아’ 나왔으며 시간당 400 mL 이상의 출혈이 있던 것으로 보

아 천측두동맥이 손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주사기 바늘보다 가느다란 침으로 과다출혈을 유

발할 정도의 혈관 손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실록에 의하

면 효종이 종기 증상으로 침을 맞은 것은 사망 당일이 처음

이 아니다. 사망 3일 전인 5월 1일에 의관 유후성이 처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번 침을 놓았으며(“약방이 들어가 진

찰하니, 부기(浮氣)가 점점 심하였다. 의관(醫官) 유후성(柳後

聖)이 아뢰기를, ‘독기(毒氣)가 안포(眼胞)에 모여있으니 의당 

산침(散鍼)을 놓아서 배설시켜야 합니다.’하니, 따랐다.”)25) 이

후 5월 3일에도 한 번 더 침을 맞았다(“상의 병이 위독하여 

편전(便殿)에 나아갈 수 없었다. 약방이 대조전(大造殿)에 들

어가 진찰하였다. 상이 산침을 맞았다.”).26)

침에 의한 천측두동맥 손상 가능성은 조선왕조실록에 쓰

여 있는 ‘산침(散鍼)’이란 단어로부터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일

반적인 침 시술은 경락상의 혈자리에 놓는 것인 반면 산침은 

혈자리가 아니라 병소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아픈 곳을 따

라 찌르면서 피를 빼는 방식으로 침을 놓는 것이다.5,27) 

동의보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침

에는 참침(鑱鍼), 원침(圓鍼), 적침(鍉鍼), 봉침(鋒鍼), 피침(鈹

鍼), 원리침(圓利鍼), 호침(毫鍼), 장침(長鍼), 대침(大鍼)의 구

침(九鍼)이 있다.28)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이라고 생각하는 얇

고 가느다란 형태의 것은 호침으로 굵기가 0.20~0.25 mm이

다. 반면 종기의 침파절개술, 즉 산침에 사용했던 침은 피침과 

봉침으로, 현대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침으로서 형태는 수

술용 blade와 유사하다(Fig. 1).29) 피침의 길이는 약 120 mm 

(4촌)에 너비는 약 7.5 mm(2푼 반)으로 형상은 칼을 닮아 검

침(劍鍼)이라고도 하며, 환부를 절개하고 옹종 등을 째어 고

름을 짜내는 데 사용하였다. 봉침의 길이는 약 48 mm(1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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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푼)으로 삼 면에 날이 서 있어서 일명 삼릉침(三稜鍼)이라

고도 하며, 주로 사혈에 사용한 침이다.28)

그렇다면 피침 또는 봉침을 사용한 침파절개술은 어떤 방

법으로 시행했을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의식주 형태 및 부

실한 위생 상태 등으로 창양(瘡瘍) 질환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치종의학(治腫醫學)이 유구한 전통을 가

지고 발전해왔으며 침파술과 같은 외과술도 활발히 시행되

었다.30)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는 종기 치료를 주로 다루는 우

리나라 최초의 외과전문서인 치종비방(治腫秘方)이 출판되었

고(명종 14년, 1559년) 종기 전문 치료 기관인 치종청(治腫廳)

도 설립이 되었다. 치종지남(治腫指南)은 조선 명종 때 치종

의로 활약하고 치종비방의 저자인 임언국(任彦國)의 제자들

이 임언국의 술기를 집대성한 책으로30) 치종지남의 배종도(背

腫圖)를 보면 배농을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Fig. 2).31) ‘침으로 찢을 때에는 네 방위를 

정하고 깊이를 헤아린 후 우선 건방(乾方)을 찢어 손방(巽方)

에 이르게 하고 다음으로 간방(艮方)을 찢어 곤방(坤方)에 이

르게 하면, 침이 지나간 두 길이 ‘十’자 형태와 같아서 모두 비

스듬히 직각을 이루어 나쁜 피가 쉽게 흘러나온다. 혹은 찢

을 때에 간방(艮方)에서 시작해서 한가운데까지 찢고, 또 곤

방(坤方)에서 시작해서 한가운데까지 찢어서 서로 마주하게 

하여 이어서 찢어지게 하면 침끝이 더 잘 들고 환자도 몹시 

아파하지 않을 것이다. 침은 5푼(15 mm) 깊이까지 넣는다.’ 

즉 산침 또는 침파절개술은 사용 기구 및 방식이 현대 의학

에서 시행하는 절개 배농과 동일한 술식임을 알 수 있다. 즉 

11번 또는 12번 blade보다 더 큰 피침을 이용하여 15 mm 깊

이로 귀의 앞쪽에 ‘十’자 형태로 절개를 했을 때 천측두동맥에 

과다출혈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

음을 알 수 있다. 

수전증을 앓는 신가귀는 의도적으로 의료사고를 

일으켰나?

효종 독살설의 중요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효종 사망 

시 시침을 한 어의 신가귀이다. 신가귀는 본래 무인 출신으로 

침을 잘 놓아 인조 때 의관으로 임명된 인물로 아마도 칼에 

익숙하고 전쟁터에서 다양한 부상병을 보면서 해부학적 지식

을 쌓았기 때문에 산침을 잘 놓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가귀는 오래 앓고 있던 질환으로 집에 머물고 있다가 효

종의 상태가 위중하자 사망 당일에야 입궐하였다. 산침을 놓

는 문제를 가지고 어의 유후성은 반대를 했으나 신가귀는 산

침을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효종이 허락하여 산침을 직접 

놓았다. 문제는 이때 신가귀가 수전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이다. 즉 수전증을 앓고 있는 어의가 감히 임금에게 시침을 

한 것 자체가 효종의 급사에 논란을 일으켰다.7) 신가귀의 수

전증은 정말로 큰 문제였던 것일까? 효종 사망 직후 6월 2일

에 사후 책임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현종은 “신가귀의 작년 

공로는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였으며,32) 6월 4일에는 “가귀가 

(…) 지난해 파종(破腫) 때도 병이 없으면서 역시 손은 떨었다. 

그것은 선왕께서 통촉하신 바로서 그가 침을 잘 놓는다고 늘 

말씀하셨으며, 그후 그가 병이 중하여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불쌍하고 애석히 여기시는 말씀을 누차 하셨다. 그날

도 그로 하여금 침을 잡게 한 것은 원래 그래서였던 것이다.”

라고 언급한다.33) 즉 효종은 사망 1년 전에도 이미 수전증을 

가지고 있는 신가귀로부터 여러 차례 산침을 맞아서 효과를 

Fig. 1. 우리나라 전통 구침(九針). 아홉 종류 침의 모식도. 현재 한의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호침이며 배종에 주로 사용하던 침
은 피침과 봉침임(A).35) 실제 사용되던 침. 가운데 칼 형태의 침이 피침임(B, arrow). Adapted from 백과사전 콘텐츠, with permission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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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기 때문에 사망 당일에도 병석에 누워 있는 신가귀를 불

러 시침을 맡겼던 것으로 신가귀의 수전증은 실수를 유발할 

만큼 큰 문제가 아니었으며5) 항간의 의혹처럼 서인의 사주를 

받은 신가귀가 일부러 입궐하여 의료사고를 고의로 낸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유후성의 의견에 반대하여 무리하게 시행한 산침이 

문제였던 것일까? 산침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절개 배농에 해

당한다. 효종은 이미 5월 1일과 사망 전날인 5월 3일 저녁에 

이미 해당 시술을 반대한 어의 유후성으로부터 두 차례 산침

을 맞았다. 따라서 신가귀가 놓은 산침은 세 번째에 해당한

다. 유후성은 사망 당일 시행한 세 번째 산침 시술은 반대했

는데 이는 본인도 이미 두 차례 시도를 했던 것으로 산침 자

체를 반대한 것보다는 이미 효종의 상태가 산침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반대를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금

의 병증에 대해 치료를 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

는 것은 그 당시 매우 흔한 일이었는데 이는 한의학의 특성으

로, 임상에서 치료자에 따라 진단 및 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도출되기 때문이다.27) 이에 최상의 치료를 위해 효종 대에는 

내의원(內醫院)에 의약동참청(議藥同參廳)을 설치하여 내의

원 소속 의관뿐 아니라 지방 각지의 의술이 높은 사람들을 

모아서 일종의 다학제 진료를 시행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이 

상충될 경우 효종의 경우처럼 임금이 최종 치료법을 선택하

기도 하였다.34) 또한 정확한 시침(施鍼)을 위하여 점혈(點穴)

하는 의관과 실제 침을 놓는 의관을 달리 함을 원칙으로 하

였으며, 동일인이 점혈과 침을 놓는 경우 다른 의관들의 확인

을 받고 부정확할 경우에는 다른 의관이 다시 점혈을 하도록 

했다.27)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신가귀가 효종 살해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산침을 놓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신가귀의 실수는 해부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

서 일반 종기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안면부에 절개 배농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      찰

조선왕조실록 및 승정원일기의 내용과 참고 문헌을 고찰해 

볼 때 효종의 선행 사인은 당뇨병, 중간 선행 사인은 감염된 

전이개누공 및 이에 속발한 안면부 세포염, 직접 사인은 외상

성 혈관 손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추론 또한 망자에 대

한 직접적 부검이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 기록도 아닌 역사학

적 기록물만을 가지고 분석한 것인 만큼 독살설처럼 설득력

이 떨어지는 것일 수 있다. 다만 우리 민족이 남긴 위대한 기

록물인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통하여 후세의 한 임

상 의사가 의학적 추론에 따라서 400여 년 전 선조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조금이나마 추적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고 생각한다. 향후 이 연구를 통해 한의학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의 질병 및 사망 원인에 대한 연구가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도 더욱 활발한 고찰이 이루어지길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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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치종지남(治腫指南) 제 1권 배종도(背腫圖) 중 장종형도침파법
(長腫形圖 鍼破法) 및 원종형침파도(圓腫形針破圖). 각각 긴 모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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